
(해당실: 국제, 과: 외자과(40%)·통상정책과(30%)·대총과(30%), 담당자: 황인환사무관, 전화번호 044-215-7672)

Ⅰ. 추진 배경

□ 美 신정부가 ‘美 우선 무역정책’ 기조 하에, 미국에 대한 수출품에
높은 수준의 관세(한국은 상호관세 25%, 자동차·부품 관세 25% 등) 부과

→ 우리 수출기업이 큰 부담과 불확실성에 직면 + 경제성장 둔화

Ⅱ. 정책 내용

□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·협력하여 협상전략을 마련하고,
수십차례의 실무급·고위급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미측에 전달

ㅇ 수출경쟁력 유지 및 관세부담 완화, 외환시장 충격 최소화 등
우리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총력을 다해 미측과 협상

□ 경제부총리가 임명 즉시 방미하여 큰 틀에서 합의(7.30일)하였고,
한-미 정상회담(10.29일)을 계기로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

⇨ 미측은 상호관세·자동차관세 인하(25%→15%) 및 제네릭의약품·
핵심광물 등 관세 면제 + 반도체·의약품 관세 부과시 우대 예정

ㅇ 3,500억불 규모의 한-미간 협력사업 추진 및 비관세·경제안보 분야
협력 등을 포괄한 합의안 도출

ㅇ 우리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*도 마련
    * 연 200억불 한도,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한 투자, 외환시장 불안시 시기·규모 조정 可 등

Ⅲ. 성과 및 기대효과

□ (관세 인하)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어 우리 수출기업의
부담을 줄이고, 주요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

⇨ 매년 수조원 이상의 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

□ (미국진출 확대) 대미투자 패키지 및 마스가(MASGA) 프로젝트
추진을 통해 우리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점유율 확대에 기여 예상

ㅇ 프로젝트 추진시 가급적 한국기업 선정 + 미국은 대미 투자시
필요한 토지·용수·전력 공급, 규제절차 신속 진행 등 지원 예정

ㅇ 대미 투자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의 설치,
조달 및 운용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MOU가 발표되는 대로 신속히 마련

국익 중심의 대미 관세협상으로 수출은 UP 걱정은 DOWN



참고  對美 관세협상 경과 및 합의 결과 관련 언론 보도

구윤철 부총리, 美 상무부장관 협의(7.29~30) 구윤철 부총리,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(7.30)

구윤철 부총리, 美 재무부장관 협의(8.26) 한-미 정상회담 실시(10.29)


관세 인하 합의 결과 보도(10.30, 동아일보) 조선 수주 확대 기대(10.29, 서울경제)

     

 

 

경영계, 협상 타결 환영(10.30일, 조세일보) 주요 외신, 협상 결과 호평(10.29, 매경이코노미)

 

  


